
“댕~ 댕~.”정오가 되자 종소리가 울렸
다. ‘화해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
다.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오.”교회
앞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말을 뒤로
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당 안으로 들어
섰다. 예배당 안에는 수천 개의 촛불과 아
름다운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앉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 하거나, 혹
은 서거나. 피부색이 서로 다른 500여 청년
들의 모습 또한 제각각이었다.
흰 옷의 수사들이 두 줄로 정렬해 앉자,

예배당 안에는 침묵이 흐른다. 거대한 침묵
속에 예배당 안의 이들은 어느새 하나가
됐다.

프랑스 파리의 리옹역에서 TGV를 두어
시간 타고 크르조역에 내려, 다시 버스로 1
시간 여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그곳. 떼제
(Taize). 
작은 마을 이름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행

단체 이름으로 대신하게 된 그곳에 도착했
을 때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 일행은 흰 옷
의 수사들을 만났다. 순백색의 가운을 걸친
이들의 표정은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할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맑았다. 
이들의 맑음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청빈

(淸貧)에 있었다. 어떤 기부도, 설사 뜻있는
상속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50년간 지켜
져 온 곳. 공동체 운영비용 등은 참가자들
에게 받는 숙박료와 수사들의 노동으로 충

당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참가자들
은 출신국가ㆍ연령에 따라 차등된 숙박료
(5~7.5유로)를 내면 된다. 한 해 10만명이
떼제공동체를 찾아와 기도와 묵상, 봉사를
한다니그규모가미루어짐작된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을 맞은 떼제공동

체 원장 알로이스수사가말했다.
“떼제를 방문해 준 스님들이나 우리 수
사들은 너무 상이한 전통에서 살아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까워보인다. 오늘 하
루 이 가까워 보임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싶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수사들의

눈빛과 얼굴이 맑아 부처님 같다. 독신수행
자라는 동질감, 발우공양처럼 음식을 남기
지 않는 유사한 식문화에서 스님과 수사들
의 동질감이느껴진다”고말했다.
떼제(Taize)공동체는 세계2차대전 중이

던 1940년 8월, 25세 청년 로제(Roger
Louis Schutz-Marsauche; 1915~2005) 수
사가 동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에 홀
로와정착하면서시작됐다. 
스위스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청년

로제는 전쟁 중에는 유대인을 숨겨줬고 전
쟁 후에는독일군포로들을돌봤다. 
돈도 조직도 없던 청년 로제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다. 그것은‘꿈’이다. 로제의 꿈
은 이 세상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 화해하
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겠
다는 꿈이있었다.
1949년, 로제의 꿈에 마음을 모은 7명의

수사들이 독신 생활, 수도원장의 직무 인
정, 물질적ㆍ영적 재산의 공유를 서원했다.
1952년 떼제의 규칙을 설정했다. 첫 수사
들은 개신교회 출신이었으나 이후 가톨릭
신자들이 입회하면서 범기독교 수행공동
체로 거듭났다.
현재 떼제공동체에는 25개국 출신 100

여 명의 수사들이 수행 중이다. 이들은 아
시아,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등 세계 방
방곡곡에 또 다른 떼제를 세우고 로제의
꿈을 실현시키는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알로이스

원장 수사를 만나는 동안, 나머지 일행들은
알로이스 원장이‘형제’라 부르는 수사들
과시간을보냈다.
헝가리에서 이곳에 온지 9년됐다는 안드

레아스(Andras) 수사가 말했다. “떼제공동
체는‘빛과 소리로 마음을 움직인다’는 원
칙이 있다”고. 실제로 이곳에서는 참가자
에 대한 지도의 대부분이‘가르치기’가 아
닌‘들어주기’로진행된다.
1970년을 즈음해 유럽 사회에 투쟁이 화

두던 때, 이곳에서는“(젊은이들이여) 투쟁
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투쟁에 명상을 접
목시켜 구호로 삼았고 이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떼제공동체의 분위기는 자연스러웠다.

캠핑장 내지 팬션촌과도 같은 공동체 곳곳
에는 10여 명씩 무리지어 둘러앉은 젊은이
들의 모습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이라고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98%에 달하지만 유럽인들은 일생에 세 번

만 교회를 간다고 들었다. 태어나면 영세를
받기 위해 한번, 결혼식을 위해 한번, 죽으
면 장례를 위해 한번. 그러나 떼제공동체를
찾은 젊은이들은달랐다. 
젊음의 고뇌를 쉴 수 있어서, 인생의 의

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등. 이유는 제
각각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한번 이상 떼
제를 찾아 자신을돌아보고있었다.
떼제의 한국인 신성열 수사는“떼제가

독일과 인접한 탓에 독일 학교들이 방학을
맞으면 5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곳을 찾
기도 한다”고귀띔했다.
떼제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1주

일 프로그램이 연령대에 따라 진행되고 있
지만 대부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과를
보낸다. 오전 8시, 오후 12시, 저녁 8시 하
루 세 번 화해의 교회에서 열리는 공동기

도만 참석하면될뿐이다. 
수사들은 이들에게 성경 묵상을 인도하

고 묵언과 소그룹 대화를 지도한다. 또, 예
배가 아닌 시간에는 각기 공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 악세사리 등을 만든다.
이 물건들은 떼제공동체 한켠에서 판매되
고있다.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청년들은 1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삶의 의미를 고민한
다”고 말했다. 그리고“국경 없는 우정, 마
음의 평화가 떼제공동체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떼제를 찾은 이

들은 공동기도 시간 중 침묵 시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침묵은 다양함 속에
공통성을느끼는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떼제공동체는 조계종에 비

하면 작은 단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10배는
큰 듯하다”며“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배울 것은 배워가겠다”고말했다. 
스님은 이날 알로이스 수사와 대담을 통

해“조계종과 떼제공동체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방안을모색하자”고제안했다.
일행은 떼제를 떠나 다시 파리로 돌아오

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그늘 하나 없이 땡
볕이 내리쬐는 플랫폼에서 1시간 넘게 연
착되는 TGV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원장수
사와 수사들이 주고 받던 떼제의 외침이
귓전을맴돈다. 
“모든 일에 마음의 평화를(En tout la
paix du coeur).”
“기쁨과 소박함과 자비를(la joie, la
simplicite, la miseric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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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하나만 믿고 세운 범기독인모임 떼제(Taize) 공동체를 가다

떼제공동체의기념품샵. 이곳에서판매되는물건대부분은수사들이만든것들이다.공동기도시간. 알로이스원장수사의모습


